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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위원장과 사장의 면담이 사장실에서 이뤄졌다.  이자리에서 이용경 사장은 12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KT발전을 위하여 극한 상황인 노동조합의 주총장 폐쇄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위원장은 안정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은 필수 불가결함을 피력했다.
위원장과 사장의 면담이후 회사는 노동조합에 "우리사주조합의 민주화(직선제)를 수용할수 있도록 긍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다 "라고 약속했으며,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과 노동조합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간 대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실,처장회의와 상집미팅을 통하여 회사측의 제안사항을 공유하고, 3차 의결권 위임에서 우리사주조합장의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번 사외이사 진출관련 당초에 예정했던 주총장 폐쇄 등 주총투쟁은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난 5과 6일 이틀 동안 내린 100년만의 폭설로 관계기관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극심했던 충남,충북,대구지방본부를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3개 지방본부에 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 실태조사반이 파견되어 현장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방본부에서는 사랑의 봉사단원 30명이 논산에서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에 활동을 벌렸고 충북지방본부 사랑의 봉사단원 40명은 청원의 염소사육 농가에 대한 제설작업에 나섰다. 또한 대구의 사랑의 봉사단은 예천에서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복구활동을 도왔다. 충남 및 충북지방본부는 전역에 골고루 피해가 발생되어 협력업체 직원까지 나서 각 기관별 자국고장수리에 전념하였고, 충남지방본부 망운용국 조합원 50명은  현장지원 활동을 하였다. 

충남지방본부는 이번 폭설로 32,000건, 충북지방본부는 10,000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 대구지방본부에서는 이번 폭설이 경북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발생하였으며, 북부지역만 4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된 가운데 피해가 심하지 않은 인근 지사 및 망운용국, 망건설국 다수의 조합원의 지원과 함께 지방상집을 비롯한 조합간부 30여명의  봉사대가 문경,상주 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서 인입선고장수리를 비롯한 비닐 하우스 복구 작업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폭설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중 95%이상이 전주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인입선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KT현장선로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6년이 넘게 현장에 대한 선로투자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줄어들고 대개체 공사를 비롯한 노후화된 선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있는 KT에서는 고객만족의 근본이 품질개선에서부터 나오고 그 밑바탕에는 통신의 근간이 되는 현장선로에 대한 투자개선 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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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민주화(직선제)쟁취!! 


어제 위원장과 사장 면담통해 수용약속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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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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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에는 노사가 한마음











